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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AP/뉴시스] LA 에인절스 마이크 트라우트. 2022.09.24.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오는 8일 개막하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가장 크고 화려한 야구 국가대항전이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최하는 프리미어12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든 선수들의 차출

을 금지한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 주도로 열리는 WBC는 프리미어12, 올림픽 등과 달리 메이저리거들도 총출동한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BC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국도 이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 

미국은 '야구 종주국'답게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화려한 명단을 자랑한다. 메이저리그 MVP 출신만 3명이 포함됐다. 

주장 마이크 트라우트(LA 에인절스)를 필두로 무키 베츠(LA 다저스), 폴 골드슈미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미국의 대회 2

연패를 위해 뭉쳤다. 

최고 권위의 야구 국가대항전 WBC, 8일 개막

메이저리거 총출동…MLB MVP 출신들 참가



2012년 신인상을 거머쥔 트라우트는 MVP만 3차례 선정되며 슈퍼스타로 우뚝 섰다. 통산 1407경기서 타율 0.303, 1543안

타 350홈런 896타점의 성적을 냈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두 번이나 경험한 베츠는 올스타와 골드글러브에 각각 6차례 뽑혔고, 실버슬러거도 5차례 차지했다. 지난

해 MVP에 오른 골드슈미트는 통산 7차례 올스타에 선정되고, 4차례 골드글러브를 품었다. 

여기에 놀란 아레나도, 애덤 웨인라이트(이상 세인트루이스), J.T. 리얼무토(필라델피아 필리스) 등도 미국 대표팀에 가세했다. 

[메사=AP/뉴시스]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 2023.03.01.

일본이 자랑하는 '특급스타'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는 일장기를 달고 뛴다.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메이저리그를 사로잡은 오타니는 2021년 MVP를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해

도 MVP 투표에서 2위에 올랐다. 

2022시즌 투수로 15승9패 평균자책점 2.33, 타자로 타율 0.273, 34홈런 95타점 11도루를 수확하며 보다 완벽한 투타 겸업

을 선보였다. 동시에 역대 메이저리그 최초로 규정 이닝·타석을 모두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오타니는 이번 WBC에서도 선발 투수와 지명타자로 활약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에도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 등 두 명의 메이저리그 MVP가 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면면도 화려하다. 

매니 마차도, 후안 소토(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라파엘 데버스(보스턴 레드삭스) 등이 타선을 지킨다. 여기에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수상한 샌디 알칸타라(마이애미 말린스), 크리스티안 하비에르(휴스턴) 등이 마운드를 책임진

다. 



[세인트루이스=AP/뉴시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24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개막전을 마치고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와 얘기하고 있다. 김광현은 팀이

5-2로 앞선 9회 초 등판해 1이닝을 2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힘겹게 막아 MLB 데뷔 첫 세이브를 올렸다. 2020.07.25.

푸에르토리코의 사령탑은 메이저리그 명포수 출신인 야디에르 몰리나다. 몰리나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빅리그에서 19시

즌을 보내며 통산 2224경기 타율 0.277, 176홈런 1022타점을 작성했다. 

2006년 초대 대회부터 직전 대회인 2017년까지 4개 대회에 모두 선수로 출전했던 몰리나는 이번 5회 대회에서 감독으로 선

수들을 이끈다. 

김광현(SSG 랜더스)이 30대 초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2년간 빅리그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포수였

던 몰리나의 도움이 컸다. B조의 한국과 D조의 푸에르토리코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준결승에 진출해야 만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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